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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re is evidence that parent-child cohesion is a potentially influential factor in children's self-esteem and accultur-
ation. However, no research to date has examined cohesion with parents as a potential pathway between Korean proficiency 
and self-esteem or acculturation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was done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by examining whether and to what extent cohesion with parents mediated the effect of Korean proficiency on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138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Seoul, Daegu, Kyungi province, and Kyungpook provi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
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of interest. Mediation effects of cohesion with parents were tested by following 
the procedure recommended by Baron and Kenny (1986). Results: Cohesion with parent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oficiency and self-esteem. For children's acculturation, the effect of Korean proficiency was partially medi-
ated through father-child cohesion. Mother-child cohesion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oficiency 
and accultura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o help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periencing difficulties 
with self-esteem or acculturation, it might be useful to develop programs that are aimed at strengthen cohesion with parents.

Key words: Cultural diversity; Children; Family; Parent-child relations; Language ability; Self-esteem; Accultur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거주 외국인 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외

국인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및 새터민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는 다

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파

악된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2011년 현재 외국인 주민 전체의 약 

11.9%인 총 15만 2천여 명으로 2006년의 2만 5천명에 비해 크게 상승

한 수치이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OPAS], 

2011). 이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영유아기인 만 6세 미만인 경우 

93,537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의 61.9%, 초등학생인 만 7-12세

주요어: 다문화, 아동, 가족, 부모-자녀 관계, 언어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 이 연구는 2010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2010.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New Faculty Research Settlement Grant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im, Ji Young

School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11    Fax: +82-53-950-6209    E-mail: limj@knu.ac.kr 

투고일: 2012년 3월 15일 심사의뢰일: 2012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 2012년 11월 16일

J Korean Acad Nurs  Vol.42  No.6, 879-888
대한간호학회지 제42권 제6호, 2012년 12월� http://dx.doi.org/10.4040/jkan.2012.42.6.879



880 김미예·임지영·그레이스정

http://dx.doi.org/10.4040/jkan.2012.42.6.879www.kan.or.kr

는 37,590명으로 24.9%, 만 13세부터 18세는 20,027명으로 1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MOPAS), 향후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우

리 사회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일반 가

정의 아동들과는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과 의사소통의 문제 및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 문화, 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고위험 상황 속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Jeong, 2009; Koo, 2009; Lee, 2008). 특히 다문화가정 아

동들은 한국인 부모를 둔 또래들에 비해 언어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1). 이에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아

동과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들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중심에 사

회·경제적 환경이외에 언어의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고 언

어능력과의 연관성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또래의 한국 학생만큼 한국어를 구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적응 문제가 야기된다고 본 것이다(Won, 2009).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은 주로 언어능력과 학습능

력 혹은 인지발달 간의 연결성을 찾는데 치중하여(Yoo, Kim, Kim, 

& Shin,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이 학업 이외의 다른 영

역에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간과하여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문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

소통의 문제를 유발하게 하고, 상황에 맞는 언어사용의 실패가 다

문화가정 자녀로 하여금 좌절과 위축을 경험하게 하므로 학업 성

취 이외에도 그들의 자아존중감이나 한국문화적응과 같은 중요한 

발달적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ujiki, Spackman, Brinton, 

& Hall, 2004; McCabe & Meller, 2004).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어머

니와 아버지 두 나라의 문화가 혼재된 양육태도를 경험하게 되어 

학교 교육을 경험하는 학령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러한 문화적 

혼재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낮은 자아존중

감을 야기한다(Jeong, 2009). 게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평가로 정의되는 자아존중감(Harter, 1982)은 사

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재조정 되며, 특히 부모나 교사, 친

구 등의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반응과 평가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 이에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지각하는 자

신의 낮은 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

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Koo, 2009; Kweon, Lee, & Jeon, 

2010).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Park (2010)은 자녀가 인지하는 어머

니의 한국어 능력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발견하였지만, 자녀 자신의 언어능력이 그들의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제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문화적응 또한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

력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문화적응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장기간 접촉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변화 혹은 변화과정이며, 문화에 대한 통합과 차별화의 과

정을 통해 가치체계의 선택적 수용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Berry, 1997).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이 다른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문화적응(acculturation)

은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매우 특수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으며(Shin & Youn, 2010), 그들의 낮은 언어능력에 의해 부정적

으로 영향을 받는다(Nho & Hong, 2006). 게다가 이주 아동 및 청소

년의 경우 문화적응 정도가 그들의 만족감, 우울 및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및 비행 등과 같은 행동 문제 지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미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어(Kim, Cain, & McCubbin, 2006),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

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문화적응에 관해서는 어

머니의 한국문화적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Kwak, 

2008),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아동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고(Yang et al., 2012), 자녀의 한국문화적응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과 한

국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수행된 국내 다

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언어능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왔다는 제한점을 보완하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또한 그나마 수행되었던 다문화가정 아동

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을 일반 한국 가

정의 아동들과 단순 비교하여 그 차이를 보았을 뿐 다문화가정 아

동들의 적응 기제를 설명하려 한 시도는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다

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능력이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

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국외연구에서 주목받아왔

던 부모-자녀 간 응집성이라는 매개요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인

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 보는데 두 번째 의의가 있다. 

그동안 Rumbaut (1997), De Ross, Marrinan, Schattner와 Gullone 

(Kim et al., 2006에 인용됨) 등 국외 연구들에서는 가족 응집성 혹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민자 가정 아동의 적응을 돕는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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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임을 밝혀왔다. 즉,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는 아동에게 정

서적 안전기지로 작용하여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면

서(Kwak, 2008) 그들의 적응을 돕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수행

된 한국가정 아동 관련 연구들의 경우에도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지만(Park, Moon, & Yang, 2002),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관계 특

성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그들의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

화적응을 돕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 왔다. 예를 들면, 

Park (2010)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전반적인 가

족관계의 질과 그들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가 나타났으나, 아버지-자녀 혹은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적 특성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수행된 한국가정 아동 관련 연구들의 경우에도 부모와

의 친밀한 관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02). 가족응집성, 의사소통양식,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본 

Koh (2010)의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이 부모의 양육태도보다도 훨

씬 더 강하게 자아존중감을 설명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Nam과 Baik (201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온정적

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으며, 

Park (2010)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질과 그들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도 

부모와의 응집성은 주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 언급한 소수의 선행연구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

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 특성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을 돕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 왔으

며, 특히 아버지-자녀 혹은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적 특성이 자녀

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왔다. 이는 현재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에서 포함된 부모 관련 변인들이 주

로 교육수준이나 부모의 언어능력 등에 국한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어머니 변인에 관한 연구들만이 주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Oh & 

Song, 2009; Pae, Kwak, Kim, Jung, & Kim, 2009), 다문화가정 아버지

가 그들 자녀의 적응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었

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갖는 언어적 혹은 문화적 배경의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아동기 자녀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각각 

형성하는 관계의 특성 및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

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점은 다

문화가정의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및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동에

게 끼치는 영향을 따로 분리해서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자녀의 적응에 있어 부모-자녀 간 관계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을 연

구하는데 있어 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

개요인으로서 작용하는가를 보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그들의 자

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

지와의 응집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의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연구들

은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언어능력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으므로 아동의 언어능력, 부모-자녀 간 

응집성,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을 아우르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 그들을 둘러

싼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문

화가정의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자

녀 관계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현

재는 미취학 자녀가 대다수이지만 앞으로 연령이 증가하여 이들이 

학령기에 들어서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학령기 다문화가

정 아동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관련 연구가 기본적

으로 기술적 측면에 그치고 있거나 소수의 사례 또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은 유아기 자녀에 대한 연구 등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3-4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초등학교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등이 가족교육프로그

램이나 개입프로그램 개발 시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

적응과 언어능력 간의 관계에 있어 부모-자녀 간 응집성의 매개효

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Figure 1).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부모-자녀 응집성(아버지와의 응집성, 어머니와의 응집성)에 의해 

매개되는지 분석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는 

부모-자녀 응집성(아버지와의 응집성, 어머니와의 응집성)에 의해 

매개되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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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탐색적 조사연구로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과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그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다중회귀분석 연구

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3, 4학년의 다문화가정 아동이다. 

학령기 아동 중 3학년 미만의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

유는 질문지 문항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연령을 고

려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자는 초등학교나 지역 센터를 중심으

로 편의 표집에 의해 추출되었으며, 201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시

와 경기도 및 대구시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아동 138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 power 3.1.3 program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독립 변수 2개일 때 107명으로 결정되어 본 연구의 

표본 수는 분석을 위해 충분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먼저 본 연구자 중 한 명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서 및 관련 자료들을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았다(IRB No. 1004/001-002). 대상자의 윤리적 측

면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본 연구자가 연구 대상 아동

에게 연구의 목적, 소요시간, 연구의 무해성,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과 비밀유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 시 참여를 원하는 아동에게만 배부하였으며, 어머니에게는 동

의서를 함께 배부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만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에게 

설문에 응한 보답으로 소정의 선물을 사례하였다. 

4. 연구 도구

1) 언어능력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였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사용

된 한국어 실력 평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로 나누어서 4점 리커트 척도로 평

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를 편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2) 부모와의 응집성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부모와의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Sprenkle과 Russell (1979)이 개발한 가족 적응 및 응집성 척도

(family adaptation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 FACES II) 중에서 

부모와의 응집성을 평가하는 10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한 후, 이

중언어자이면서 가족학 전공 교수가 정확한 의미전달여부를 파악

하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

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응집성이 높은 것을 의

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응집성을 각각 응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Olson 등의 연구에서 응집성 문항의 Cron-

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아버지와의 응

집성의 경우 .75, 어머니와의 응집성의 경우 .68이었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Harter (1982)가 개발한 자기유능감 척도 중 자아존중감에 해당하

는 7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한 후, 이중언어자이면서 가족학 전

공 교수가 정확한 의미전달여부를 파악하고 내용타당도도 검증

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rter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α는 연구 대상에 따라 .73에서 .82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α는 .89로 나타

났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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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문화적응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한국문화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Nho와 Hong (2006)이 구성한 이중문화태도평가척도 중 한국문

화적응에 해당하는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화적 동화 

혹은 문화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Shin & Youn, 

2010)에서 자주 사용되어 신뢰도 및 타당도가 이미 검증되었으며, 4

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높

고 문화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Shin과 Youn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한국문화적응 척도의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5.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조사를 수행하기 전 연구 대상인 아동이 질문지의 내용을 이

해하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지, 응답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3월에 남아, 여아 각각 5명씩을 대상

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예비 조사 시 발견된 의미가 

애매한 어휘를 수정하는 등 질문지를 보완하여 2010년 5월에 본 조

사를 시작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대상자인 다문화 아동, 그리고 그

들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기 위해 서울경기 및 대구경북 지

역의 초등학교나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안내

문과 함께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자

가 직접 회수하거나 학교 학급의 담임교사나 센터의 담당자에게 

질문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회수하도록 부탁하여서 자료를 수집하

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먼저,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

을 통해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연구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과 부모와의 응

집성이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언어능력과 

각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응집성의 매개역할을 알아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세 단계의 회귀방정식 

절차를 따랐다.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서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

거나(부분매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지(완전매개)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sobel 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수들의 산포도를 확인하여 특이값이 없다

고 판단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들의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 상관계수들이 .24 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

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모두 1.06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

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0-2.30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회귀분석은 입력(enter)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연구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인 다문화 아동의 평균 연령은 9.3±0.57이었

고, 여아는 55.1%, 남아는 44.9%이었다. 본 연구에서 아동용 설문지

에 응답한 아동은 초등학교 3, 4학년에 해당하며, 연령에 따른 빈도

는 구체적으로 만 9세 이하 65.3%, 10세 29.7%, 11세 1.4% 그리고 무응

답 3.6%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0±4.50, 아버지는 43.6±

4.24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50.7%; 

이혼 1.4%, 사별 0.7%, 동거 0.7%).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은 무응답

(57.2%)과 잘 모른다고 응답한 수를 제외하면(10.1%), 2,400만원 이하

(18.8%), 2,400-7,400만원(13.0%), 그리고 7,400만원 이상(0.7%) 순이었

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34.1%), 중졸(8.0%), 대졸(3.6%), 초졸

(3.60%), 대학원 이상(1.4%), 그리고 무학(0.7%) 순이었으며(무응답 

48.6%),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23.2%), 대졸(22.5%), 중졸(8.0%), 

대학원 이상(1.4%) 순으로 나타났다(무응답 44.9%). 한편 연구 변수

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의 평균

은 3.65±0.61이었으며, 아버지와의 응집성은 3.37±0.71, 어머니와의 

응집성은 3.73±0.64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의 평균은 3.69±0.93, 한국문화적응은 3.26±0.62로 나타났다. 

2.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해 본 

결과,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r= .34, p< .001) 및 한

국문화적응(r= .24, p = .007)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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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응집성(r= .24, p = .007) 및 어머니와의 응집성(r= .22, p = .013)과

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아버지와의 응집성 및 어머니

와의 응집성은 모두 자아존중감(r= .29, p = .001; r= .37, p< .001) 및 문

화적응(r= .31, p< .001; r= .43, p<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부모와의 응집성과 자아존중

감 간의 관계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과 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응집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회귀분

석 절차에 따라 먼저 아버지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언어능력이 매개변수

인 아버지와의 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 = .24, p = .007), 2단계에서는 언어능력이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

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4, p< .001). 마지막 단

계에서는 언어능력(β = .29, p = .001)과 아버지와의 응집성(β = .21, 

p = .014) 모두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2단계와 비교

하여 언어능력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즉, 3단계에서 언어능력의 β

값(.29)이 2단계에서의 β값(.34)보다 작으므로 아버지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는 존재하며 부분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Figure 

2),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도 매개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2.17, p = .029). 

또한 어머니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Table 2), 1단

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언어능력이 매개변수인 어머니와의 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22, p = .013), 2단계에

서는 언어능력이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 = .34, p< .001). 마지막 단계에서는 언어능력(β = .28, 

p = .001)과 어머니와의 응집성(β = .29, p = .001) 모두 자아존중감을 유

의하게 설명하였으나, 2단계와 비교하여 언어능력의 영향력은 줄어

들었다. 즉, 3단계에서 언어능력의 β값(.28)이 2단계에서의 β값(.34)보

다 작으므로 어머니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는 존재하며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Figure 2),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Z =2.21, p = .027). 

Table 2. Mediating Effects of Cohesion with Father and Moth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oficiency and Self-esteem	 (N = 138)

Variables B SE ß (p) F (p) R2 Adj. R2

1. Korean proficiency → Cohesion with father  0.27 0.10 .24 (.007)  7.61 (.007) .06 .05

2. Korean proficiency → Self-esteem  0.49 0.12 .34 (< .001) 16.42 (< .001) .11 .11

3. Korean proficiency 
    Cohesion with father → Self-esteem

 0.43
 0.27

0.12
0.11

.29 (.001)

.21 (.014)
11.68 (< .001) .16 .14

1. Korean proficiency → Cohesion with mother  0.22 0.09 .22 (.013)  6.39 (.013) .05 .04

2. Korean proficiency → Self-esteem  0.49 0.12 .34 (< .001) 16.42 (< .001) .11 .11

3. Korean proficiency 
    Cohesion with mother → Self-esteem

 0.40
 0.41

0.12
0.12

.28 (.001)

.29 (.001)
15.12 (< .001) .19 .1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62 (44.9)
76 (55.1)

Age (year) ≤9
10
11
Missing

90 (65.3)
41 (29.7)
  2 (1.4)
  5 (3.6)

Father's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Missing

  1 (0.7)
  5 (3.6)
11 (8.0)
47 (34.1)
  5 (3.6)
  2 (1.4)
67 (48.6)

Mother's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Missing

  0 (0.0)
  0 (0.0)
11 (8.0)
32 (23.2)
31 (22.5)
  2 (1.4)
62 (44.9)

Marital status Married
Cohabitation
Divorced
Widowed
Missing

70 (50.7)
  1 (0.7)
  2 (1.4)
  1 (0.7)
64 (46.4)

Year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2,400
2,400-7,400
>7,400
Don't know
Missing

26 (18.8)
18 (13.0)
  1 (0.7)
14 (10.1)
79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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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부모와의 응집성과 문화적응 

간의 관계

다문화 아동의 한국문화적응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

력과 언어능력과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3단

계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먼저 아버지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Table 3),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언어능력이 매개변

수인 아버지와의 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β = .24, p = .007), 2단계에서는 언어능력이 종속변수인 한국문화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4, p = .007). 마지

막 단계에서는 언어능력(β = .17, p = .047)과 아버지와의 응집성(β =  

.24, p = .006) 모두 한국문화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2단계와 

비교하여 언어능력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즉, 3단계에서 언어능

력의 β값(.17)이 2단계에서의 β값(.24)보다 작으므로 아버지와의 응

집성의 매개효과는 존재하며 부분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Figure 2),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Z =2.21, p = .026). 

또한 어머니와의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Table 3), 1단

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언어능력이 매개변수인 어머니와의 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22, p = .013), 2단계에

서는 언어능력이 종속변수인 한국문화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4, p = .007).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머니와의 응

집성(β = .38, p< .001)만 한국문화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언

어능력(β = .16, p = .056)은 더 이상 한국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어머니와의 응집성이 언어능력과 한국문화적

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Figure 2),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Z =2.29, p = .022).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 언어능력과의 관

계 파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연구가 부족했던 보호요

인, 특히 부모와의 응집성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데 있어 언어능

력은 아버지 모델에서뿐만 아니라 어머니 모델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

화가정 초등학생 300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Yoon (2011)의 

연구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

활하게 잘 진행될수록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

는 결과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학업능

력 이외에 자아존중감과 같은 사회적 적응과도 연관이 있음을 보

여준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함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즉 응집성은 주요 매개요인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Cohesion with Father and Moth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oficiency and Acculturation	 (N = 138)

Variables B SE ß (p) F (p) R2 Adj. R2

1. Korean proficiency → Cohesion with father  0.27 0.10 .24 (.007)  7.61 (.007) .06 .05

2. Korean proficiency → Acculturation  0.22 0.08 .24 (.007)  7.60 (.007) .06 .05

3. Korean proficiency 
    Cohesion with father → Acculturation

 0.17
 0.20

0.08
0.07

.17 (.047)

.24 (.006)
 7.62 (.001) .11 .10

1. Korean proficiency → Cohesion with mother  0.22 0.09 .22 (.013)  6.39 (.013) .05 .04

2. Korean proficiency → Acculturation  0.22 0.08 .24 (.007)  7.60 (.007) .06 .05

3. Korean proficiency
    Cohesion with mother → Acculturation

 0.15
 0.35

0.08
0.08

.16 (.056)

.38 (< .001)
15.15 (< .001) .20 .18

Figure 2. Mediating effects of cohesion with father and mother.

Cohesion with
father and mother

Korean
proficiency Self-esteem Korean

proficiency Acculturation

Cohesion with
father and mother

.24 (.007) .24 (.007)

.29 (.001)

.28 (.001) .16 (.056)

.29 (.001) .17 (.047)

.38 (< .001).22 (.013) .22 (.013)

.21 (.014) .24 (.006)

Father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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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가족응집성이 이주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을 설명한다는 De Ross 등(Kim et al., 2006에 인용됨)의 국외선행연

구 및 가족응집성, 의사소통양식,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본 Koh (2010)의 국내연구에

서 가족응집성이 부모의 양육태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자아존

중감을 설명하였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문화가정 아

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Nam과 Baik (2011)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

진다고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있어 부모와의 응집

성은 주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은 가

정에서 부모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

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건강한 성격 발달과 자아실현, 타인과의 바

람직한 인간관계를 이루게 되어 긍정적 사회·정서적 발달을 가져온

다(Park, 2003). 따라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이들에게 안전기반

(secure base)으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아동의 긍정적인 적응을 이

루게 한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도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응집

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어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필수적인 기제로 작

용하며, 이주아동이든 또는 다문화가정 아동이든 간에 언어상의 

문제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는 직접적으

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중요한 타자 즉,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야기하여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

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한국어 교육과 더

불어 모-자녀관계뿐만 아니라 부-자녀관계의 친밀성 증진을 중심

으로 더 집중적인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한국문화적응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응집성은 언어능력과 

한국문화적응에 있어 부분매개 역할을, 그리고 어머니와의 응집성

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언어능력, 아버지와의 응집성, 그리

고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서는 언어능력이 한국문화적응에 직

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국인인 아버지와의 응

집성을 향상시켜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 모델에 있

어서는 자녀의 언어능력이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한

국문화적응을 향상시킴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주 아

동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에서 이주 아동의 적응이 부모 모두와

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부모 양쪽의 지지 및 애정적

인 태도가 문화적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Cauce, 

Reid, Ramey, & Gonzales, 1990; Kim et al., 2006)를 지지한다.

물론 이주 아동에 대한 선행연구(Cauce et al., 1990)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인종적 배경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와 상

황이 다를 수는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언어능력, 부모와의 응집성, 

문화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던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

문에, 왜 아버지와의 응집성은 언어능력과 문화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매개 역할을 그리고 어머니와의 응집성은 완전매개 역

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이론적 근거는 부족하다. 하지만 

인종적 배경이 다른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문화적응에 있어

서 내국인이 아닌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 매개변인으로 확

인된 것은 국내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유아기를 넘어서 아동기에

까지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는 아동의 한국문화적응에 있어 중요

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어 교육 

혹은 한국어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획일적 문화적응 프

로그램에서 벗어나 부-자녀 관계 및 모-자녀 관계의 증진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다문

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선행 연구 결과와 함께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

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에 있어 아동의 언어능력뿐만 아니

라 부모와의 응집성이 주요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줌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한국문화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응집성, 특히 부-자

녀 및 모-자녀 응집성과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나 개입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

녀 및 다문화가정 전체를 위한 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나 외국인 어머니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다

문화가정 아동 아버지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자아존

중감 및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부모와의 응

집성이 매개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들

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언어능력 등 위험요인에만 

초점을 두고 이를 설명하려고 했을 뿐 보호요인의 규명을 통해 실

제적으로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에 있어 지금까지 중요한 위험 요인이

라고 가정되어왔던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와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 주

어 향후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응 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 핵심 구성요소로서 이를 포함

해야 함을 요구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

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몇 가지 연구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

는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전국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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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

동의 적응에 있어 언어능력과 부모와의 응집성의 영향력을 파악하

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에만 국한시켜 연구를 수행하였고, 

설명 변수로 언어능력과 부모와의 응집성의 역할에만 집중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으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을 넘어서 적응을 대표하는 다양

한 지표들에 대해 연구해 보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

감과 한국문화적응은 발달시기별로 서로 상이한 변인들에 의해 영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동기를 넘어서 청소년기 또는 유아기 다

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한국문화적응을 예측하고 설명

하는 요인들을 확인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한국

문화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 부모와의 응집성(아버지-자녀 응집성, 

어머니-자녀 응집성)의 매개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횡단적 설계를 

통해 수행된 다중회귀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아

동의 언어능력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응집성

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고, 언어능력, 아버지와의 응집성,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

서는 언어능력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와의 응집성을 통해 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된 반면, 언어능력, 어머니와의 

응집성, 한국문화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모델에서는 언어능

력이 직접적으로 한국문화적응을 설명하지는 못하였고 어머니와

의 응집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문화적응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

문화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언어능력 이

외에 부-자녀 및 모-자녀 응집성 모두를 보호요인 및 매개변인으

로 고려한 최초의 연구로 바람직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를 

제시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한국문화적응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체제 개발의 타당성과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가

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가족구성원간의 결속력 특

히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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